
일본에서 대 SARS 항균제를 섬유제품에 가공 

일본의 “시나넨 제오믹”사는 자사에서 개발한 무기계 항균제(無機系 抗菌

劑) “제오믹”이 SARS 바이러스에 효력이 있다는 것을 중국의 정부계 시험기

관이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제오믹”은 1983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무기계 항균제로서, 강한 항균

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뛰어나, 무기계 항균제로서는 오직 하나뿐인 의약품

수준의 안전성을 확인한 만성독성(慢性毒性) 시험데이터를 갖고 있다. 

“시나넨 제오믹”사는 2003년에 맹렬한 위세를 떨친 바 있는 SARS 바이러

스에 대한 “제오믹”의 항균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의 “중국질병예방

제어센터 바이러스병 예방제어소”에 시험의뢰를 하여 2003년 7월부터 10월

까지 시험한 결과 “제오믹”이 SARS 바이러스에 대하여 불활성화(不活性化)

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시험은 SARS를 앓는 사람에게 채취한 두 종류의 SARS 바이러스에 “제오

믹”의 희석액(稀釋液)에서 재배배양(栽培培養)하여 불활성화의 효과를 측정하

였다. “제오믹”의 농도는 보통 추천하는 사용농도의 1/10 이하인 375ppm에서 

2시간 만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死滅)하였고, 희석농도가 188ppm일 때에

는 6시간 만에 완전히 사멸하였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엔벨로프(envelope, 외피)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corona virus, 호흡기감염 바이러스)가 “제오믹”으로 불활성화하리라는 것은 

예상하였지만, SARS 환자로부터 채취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실제적인 유효성



을 신속하게 보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나넨 제오믹”사는 앞으로 SARS 감염 예방분야에서 사용될 마스크, 의

류품, 침구 등의 섬유제품과 에어컨 등의 공기정화용 필터, 병원용 내장재 

등으로 수요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약품수준의 안전성을 갖고 있으

므로 의료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요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지역에서는 “제오믹”브랜드로 판매되

며, 유럽이나 미국시장에서는 미국의 “에이지이온(Ag ION)”사를 통하여 “Ag 

ION”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SARS가 가장 많이 퍼져있는 중국시장

에 대하여는 현재 섬유나 가전 등 업계에 따라 나누어 마케팅하고 있다. 중

국의 에이전트는 상해구적무역유한공사(上海歐積貿易有限公司)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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